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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라고, 그 모

든 문제 등등이. 그저 될 수 있으면 남의 말

을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이 뜨이고 귀

가 뜨이고 하는 대로 그 밑의 사람들은 본받

게 돼 있거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중들도 

말이야, 어느 스님이나 누구나 몇몇 이렇게 

보면 꼭 자기 가깝게 있는 스승을 그냥 따라

가. 아예 그냥 물이 들어 버려. 그래서 중들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아이, 그 밥에 그 나

물이지. 스승이 그러니 그 제자가 오죽하랴.” 

이렇게 말이 되게끔 나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누가 자기를 

뭐랬다 하고, 누가 또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 

모습으로 보고 내 탓으로 보고 내가 저거 해

야지, 남의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우리 

신행회 회장이나 또는 법사들이나 또 포교하

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지.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갚는 이런 얘기나, 

또는 아래로는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도 뿌리

에 현명하게 내려 줄 수 있는, 햇빛을 줄 수 

있는 그 긍지, 이런 거를 얘기해 주면서 갈 뿐

이지,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든가 또는 뭐, 때

에 따라서 저쪽 상대방에서 물어 온다면 “아

이, 그런 건 정성을 좀 들여 줬으면 좋겠네.” 

하는 말은 할지언정, “얼마를 시주를 해라.” 

또 “천도를 시켜라.” 이런 거는 아주 친밀하

게 알아서 그런 말이 저거 하지 않거나 웬만

큼 아는 사람한테나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가

지, 그렇지 않을 때는 나조차 절대 그런 말은 

하지 않아. 

내가 저기서 신도를 만나도 한 번이라도 그

런 얘기 하는 거 봤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쫄딱 망한다든가 뭐, 이러

한 언사를 논의한다면 아주 그거는 천부당만

부당한 소리거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은 위

로 올라갈수록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조건 없는 사랑. 여북하면 부처가 있고 법신

이 있고 보현신이 있고 신장이 있고, 모두가 

철 따라서 이렇게 있겠나. 그러니 ‘법사’ 또

는 ‘회장’ 하면 그래도 위로 올라갈수록 이 

범위를 넓혀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

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

되 상대방이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거는. 

그래서 법사들을 욕을 한다 하더라도, 스님

네들을 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스님네나 

그 상대방은, 욕을 먹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

요. 상관이 없고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는 거

고, 자기가 해서 자기 업보가 되는 거고, 자기

가 해서 업보가 무너지는 거고 이렇지, 그거

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아휴, 저거는….’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휴, 저러니까 저렇게 저러

지.’ 하고 벌써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

나 그 생각을 그냥 밀쳐 버리고, 그냥 한데 합

쳐 버리고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조건 

없는 마음을 내 줘라. ‘죄가 있으니까 너는 

못 살고, 너는 그러니까 못 살고, 그렇게 모

순되니까 못 살고 너는….’ 이렇게 하는 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 못 된다, 이거는. 너는 나한

테 잘하니까 이렇게 잘해 줘야 하고, 이런 것

도 넓어지지 못한 탓이다 이거야. 

나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

더라도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법이. 잘

못하는 건 잘못한 대로 저희가 해서 저희가 

받는 거지.’ 이렇게 그냥 밀쳐 버렸는데 그 

후로 생각하니까 모두가 나 아님이 없어. 내

가 모자랐던 그 시절의 모습, 내가 전부 그 모

습이야. 본래 잘난 사람이 없어. 본래 애당초

부터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본래부터 똑똑

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모자라도 내가 모자랐을 때 내 모

습이요, 아주 망하고 그냥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입이 아주 저거 하고 그

런 사람도 바로 전자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하고 

그냥 모든 거를 이렇게 넣고, 넣는 반면에 우

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

대로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리를 절대 하지 말라 이거야. 이거는 한순

간에 없어지고 있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안 된단 얘기야. 그러

면 그때는 그만큼 해야만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단 얘기야.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신도들한테 

주는 건지 알기나들 아느냐 이거지. 이거를 

“너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다면, 그렇

게 해 놓으면 그게 그 사람 본인 자체도 빼고 

낄 수도 없는 거다.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이 

공부를 처음부터 몇십 년을 한 것도 아니고, 

처음 나오든가 중간이든가 또 얼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100% 잘못 생각해서 돌아

갈 수가 있다. ‘아, 이게 이런 거라면 둘 아닌 

도리를 왜 얘기할까? 이렇게 못 박아지고 이

렇게 법이 정망돼 있다면 낮고 높고 둘이 아

니라는 소리가 왜 나오나.’ 벌써 이걸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 아닌 도리라면 그것도 둘이 아

니어야지, 응? 때에 따라서 이럴 수는 있지. 

아주 친밀하고 마음도 통하고 그런데 볼 때 

딱하고 이래서 “아이구, 그것 좀 하면 어때? 

그렇게라도 한번 좀 해 봐.” 이럴 수도 있지. 

그거는 있어. 하지만 제일 나쁜 거는 뭐냐 하

면 “너는….” 스님네들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불사 생각을 하고, 그건 좋아. 그러나 그것도 

불사를 못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떠냐 이거야, 

응? 우리가 언제 적에 재산을 저거 해서 영등

같이 불사를 해서 끼고선 불법으로 교화시켰

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천연적으로 부처

님이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중략)

사람들은 ‘이것을 잘 지어서 빨리 남들처

럼….’ 이러는데 난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

다는 것도 뭐냐. 난 그래서 이렇게 불사가 늦

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사부주가 딱 맞아야 

되거든. 여기 이 터가 좁은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잘돼서 스스로서 집을 바꿔 가지고 

나가도록 기다리니까 그렇게 그런 거야. 조

금 더디면 어떻고 빠르면 어떠냐 이거야. 집

을 그냥 영등같이 불사를 해서 몇 해를 걸려

서 지어 놓고 이렇게 해도 그거 하나도 탐이 

안 나요.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와서 닿는 대로 하는 거지. 

얼른 쉽게 말해서 신도들이 자청해서 감사

해서 내놓는 시주하고, 정성 들이는 거하고, 

용돈이라도 쓰라고 갖다 주는 거하고, 이거는 

자청하지 않고 강제로 “넌 이렇게 해라, 넌 

이렇게 해라” 해서 갖다 놓는 거는 그건 천부

당만부당한 일이야. 우리가 세세생생 안 볼 

사람도 아니잖아. 왜냐. 모습은 없어질지언

정…. 

이렇게 금방에 말이야, 금이 반지로 돼 나

가든지 목걸이로 돼 나가든지 나가서 돌다 돌

다 결국은 거기 또 오게 돼 있어, 금은. 그러

나 깡통이라면 돌다 돌다 또 그냥 깡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왜 인간의 탈을 쓰

고, 마음을 가지고, 이목구비를 다 가지고, 오

장육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왜 

금이 못 되느냐 말이야, 본래 금을 가지고 있

는데. 왜 그걸 발견 못 하고, 또 그거를 발견

했으면 그대로 그냥 금으로 내보내고 들여보

내고 하지 왜 깡통을 거기다가 붙이고 넝마를 

붙이고 온통 그렇게 해 가지고 외려 금을 사

금이 되게 만드느냐 이 소리야.

그리고 만나면, 이 공부하는 데 토론,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공부하는 데 법사들끼리 모이면 법

사들끼리 공부하는 걸 중요시해야지, 무슨 개

별적인 딴 사람 얘기, 이런 거 할 그런 장소가 

아니지 않으냐 이거지. 그리고 여기에 나를 

발견해서 나를 키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우리 법사들 틈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항상 얘기하지. 

나를 깨쳤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부착돼서 돌

아가야지, 이거는 이것대로 있고 그냥 나오는 

대로…. 

이거는 두 가지 여건이 있다고. 나를 발견

죄가 있든 없든 잘못했든 잘했든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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